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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문학 22~27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 
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
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
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
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
는 이름 모를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
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
면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
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 
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낱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었었다

- 김영랑, ｢연 1｣ -

* 아슴풀하다 :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 ‘아슬아슬’의 방언.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

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
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
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漪)*’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
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
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
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
에 대해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
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
여, 물에 사는 게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
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
을 것이오.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 물결무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
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
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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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
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
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
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
겠군.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
정 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
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
군.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
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
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
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
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욱’

에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

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② ㉡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
고 있다.

③ ㉢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낱의 모습을 표현하
고 있다.

⑤ ㉤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

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
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
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② ⓐ 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 가 동의한 이유는 ⓐ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
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④ ⓑ 가 ⓐ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
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⑤ ⓑ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
는 것과 ⓐ 가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 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

은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
를 부각하고 있군.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
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 하고 있군.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
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
를 생성하고 있군.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
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
어 각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